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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2년 이후 50년 만에 재개하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‘아르테미스 프

로젝트’가 발사의 초읽기에 들어갔다.

한국도 참여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무엇일까.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유

인 우주탐사 프로젝트로, 그리스 신화 속 태양의 신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이자 

달의 여신 ‘아르테미스’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. 과거 미국은 1972년 12월 11일 아

폴로 17호를 끝으로 인간이 달을 직접 밟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

며 러시아와의 우주경쟁에서 승리, 우주패권을 손에 넣은 바 있다.

하지만 우주경쟁이 미·러 양자 구도에서 2000년대 들어 중국을 위시로, 인

도, 유럽, 일본 등까지 참전하며 다자 구도가 되자 우주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

2017년 약 50년간 중단됐던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.

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공

식 출범시켰으며 미국, 영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,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, 아랍에미

리트(UAE) 등 8개국이 창설 멤버다. 이후 한국(2021년 5월 10번째로 가입), 브라

질, 이스라엘, 프랑스 등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현재는 21개국 체제로 확대됐다. 

협정 참여국은 주로 미국의 우방이고, 독자적으로 달 탐사를 추진하고 러시아와 

중국은 끼지 않았다.

미국 항공우주국(NASA)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르테미스 1호

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.

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아르테미스 1호는 화성 유인 

탐사까지 염두에 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로켓인 ‘우주발사시스

템’(SLS)과 그 위에 실리는 다목적 유인우주선 ‘오리온’으로 구성됐다.

첫 비행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아르테미스 1호에는 사람 대신 마네킹 3명을 

태운다. 발사 뒤 달 주변 궤도를 총 42일간 비행한 후 10월 10일 지구로 귀환할 

예정이다.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인 로켓과 유인캡슐의 첫 시험이 성공할

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.

이번 무인비행이 성공해야 아르테미스 2호(유인 비행), 3호(유인 착륙)를 추진

할 수 있다. 다음 단계로는 2024년에 아르테미스 2호 로켓에 실제 우주비행사 4

명이 탑승해 달 궤도를 돌고 돌아오게 한다는 목표다.

이어 다음해인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 로켓발사로 달 착륙을 시도한다. 

총 4명의 우주비행사가 지구를 떠나며 이중 여성과 유색인종 2명이 달에 내린다. 

달의 여신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에 걸맞게 세계 최초로 여성 우주비행사가 달 위

를 걷는 것이다. 앞서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 발을 내디딘 12명의 우주비

행사는 모두 백인 남자였다.

여성과 유색인종 비행사 2명은 총 1주일(6.5일) 동안 달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

한 뒤 발사 30일째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.

유인 착륙이 다가 아니다. 오는 2028년에는 달에 영구 탐사기지를 건설해 화성 

탐사의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이다. 2030년대부터는 달 기지 건설이 본격화되고, 

화성 유인 탐사도 진행한다는 비전이다.

50여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시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아폴로 프로젝

트와 임무와 목표가 크게 달라져 눈에 띈다. 단지 발자국과 깃발을 남기려고 달

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달에 머물기 위해 가는 것이다. 더 나아가 달을 전초 기지로 

삼아 화성 등 심우주까지 우주탐사를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.

또한 아폴로 프로젝트 때와 달리 민간 우주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

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.

아폴로 때는 일부 민간 업체들이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정부기관인 NASA

가 대부분 주도했다. 이와 달리 아르테미스 계획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

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. NASA는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일론 머스크 테

슬라 최고경영자(CEO)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낙점했다. 또 우주

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우주선 개발에는 록히드마틴, 달 궤도까지 보낼 차세대 로

켓 ‘우주발사시스템(SLS) 개발에는 보잉이 함께했다.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

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흐름에 발맞춘 것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뉴시스

50년 만에 재개된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‘아르테미스’의 첫 번째 

미션인 로켓 발사가 연기됐다.

리허설 과정에서도 반복된 연료 누출이 확인됐기 때문이다. 다음번 발사는 이

르면 다음 달 2일 예정돼있다. 

미 항공우주국(NASA·나사)은 “29일 오전 8시33분(한국시간 29일 오후 9시33

분) 예정이었던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를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. 발사예정

시간을 2분 앞두고 나온 결정이었다.

로켓에 장착된 엔진 4개 중 1개에서 누출 문제가 발생했고 기상도 나빠졌기 때

문이다. 264만9788ℓ에 달하는 액체 산소·수소를 채우는 과정에서 액체 산소는 

문제없이 들어갔지만 액체 수소 주입 과정에서 누수가 확인됐다. SLS 발사를 위

해 엔진을 충분히 냉각하는 ‘컨디셔닝’ 과정을 시작했지만 엔진 중 하나가 예상

대로 냉각되지 않았다고 나사는 설명했다.

연료 누출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특히 이번 연료 누출은 지난 

4월에 진행된 사전 리허설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SLS 로켓

의 완성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.

다만 아르테미스Ⅰ 미션 매니저인 마이크 새러핀은 “연료 누출은 엔진 자체의 

문제가 아니라 엔진으로 연결된 배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”고 분석했다.

이어 “엔지니어들이 발사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수소 누출이 발생

했다”며 “이는 로켓 위쪽에 있는 환기구 밸브와 관련이 있다”고 부연했다.

빌 넬슨 국장은 “이 로켓이 매우 복잡한 기계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. 

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며, 모든 것이 작동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나사는 예비 발사 일정을 확보한 상태다. 다음 발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12시

48분(한국시간 3일 오전 1시48분)이 유력하다. 하지만 발사 연기 원인이나 심각

성 등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아르테미스 1호는 유인 캡슐 ‘오리온’을 싣고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. 오리

온엔 인간 대신 마네킹이 탑승한다. 달 탐사 과정 중 인체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

기 위해 이 마네킹엔 센서 5600개, 방사능 감지기 34개가 장착됐다. 이 우주선은 

달 착륙 후 지구로 귀환하는 데 42일이 걸릴 예정이다.

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다. 

처음이자 마지막 유인 달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였다.

나사는 이 단계의 시험이 성공하면 2024년 유인 비행, 2025년 최초의 여성과 

유색인종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등 2·3단계 시험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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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50년 만의 달 탐사’ 연료 누출로 연기…9월 2일 재도전
액체수소 주입 과정서 누수…리허설 때도 문제

‘아폴로 17호’ 이후 50년 만의 유인 달 탐사 시도

“다음 발사 내달 2일 예정…더 늦어질 가능성도”

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 준비 중인 아르테미스 

미션 1 로켓. 

달 유인 탐사선 비행 과정.

“달에 깃발꽂기식 NO, 이젠 머물러 간다”…아르테미스 프로젝트란?

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년여년 만에 달탐사 재개…21개국 협력

무인 비행 시도→2024년 유인 비행→2025년 女·유색인종 착륙 목표

2028년 영구 탐사기지 건설 화성 등 우주 탐사 전초기지 삼을 예정

여성 우주비행사가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임무 수행 

상상도 {출처: 미국 항공우주국(NASA), 한국항공우주연구원}


